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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밭작물은 국내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크게 부족하여 밭작물의 생산 확대와 쌀의 공급과잉 문제의 해결을 동시 목표로 논의 밭 

작물 재배 전환 즉 답전윤환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.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다모작이 가능한 상황에서, 

본 실험은 중북부 중산간지의 논에 밭작물 작부체계로의 전환이 농가 단위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.

[재료 및 방법]

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에 위치한 시험포장에서 6종류의 논 이용 밭작물 다모작 작부체계평가

를 실시하였다. 각 작물의 단위면적 당 수량과 작물 가격정보를 통해 총수입을 산정하고, 작부체계 별 인력, 경영비, 투입 자재 

및 기타 비용 등을 산정하여 총비용을 산정하였으며, 이를 토대로 작부체계 별 연간 평균 순이익을 계산하였다. 이를 각 연도의 

평창 지역 논 벼 및 콩 단작에 의한 농가 순수익과 비교하여 작부체계 수행에 따른 농가 순수익의 증감률을 비교 평가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다모작 작부체계의 10a당 연간 평균 총수입은 메밀-대두 작부유형이 최소 143만원, 감자-대두가 최대 876만원이었으며, 논 

벼 단작의 117만원보다 모두 높았다. 평균 생산비는 호밀-들깨가 최소 133만원, 감자-브로콜리가 최대 337만원이었으며, 논 

벼 단작의 77만원보다 모두 높았다. 평균 순익은 메밀-대두가 최소 -14만원, 감자-대두가 최대인 626만원이었으며, 논 벼 단작

은 40만원이었다. 벼 단작에 비해 대부분의 밭 작물 다모작 작부유형의 순익은 2배 이상 높았지만, 메밀-대두의 경우는 메밀 

수확지연에 의한 대두 파종 지연 및 수량감소로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, 높은 생산비가 소요된 호밀-브로콜리와 총수입이 낮

았다. 따라서 중북부 중산간지에서는 감자, 대두, 옥수수를 기반으로 한 논 이용 다모작 작부체계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

것으로 판단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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